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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乙巳年) 칠곡!

칠곡평화전망대에도 힘찬 희망이 솟아납니다

য서 ৬, 칠곡ਵ۽

일상에서 칠곡을 누리는 방법 

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झ마ಪ으로 23٘를 झப하시ݶ

칠곡군 ഘ보지를 보प 수 있णפ다.

झ마ಪ으로 23٘를 झப하시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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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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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i l g o k  n o w  c o n n e c t s  h o p e  a n d  h a p p i n e s s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을 동시에 품고 있으니까요.

2024년의 칠곡은 우리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을까요.

2025년의 칠곡은 또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까요.

희망을 실현시켜 행복으로!

지금 칠곡은 희망과 행복을 잇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지난해의 칠곡도

다가올 올해의 칠곡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행복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끝과 시작을 준비하는 겨울, 

칠곡은 희망과 행복을 잇고 있습니다. 

ĝߌ ऩ 

ଓѯ͡П ࡒ의기 

݄҂ଓ īࠜࡊ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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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실린 Ӗ과 사진은 칠곡군의 ೲۅ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실린 내용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제시된 23드를 통해 칠곡 소식지를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PWFS 4UPSZ

ECO 칠곡

애국동산 입구에 새로운 조형물이 등장했다. 

‘&$0 칠곡’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공

간인 도시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칠곡

군이 ৢ해부터 시작한 프로ં트다. 해가 질 무۵

이면 ‘&$0 칠곡’ 사인  동그ۆ 조형물이 석양에 

반사돼 보석처럼 ࡄ나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다. 

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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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대경선 개통 

도보로 하는 
칠곡 투어 어때요?

오랜 기다림 끝, 마침내 개통한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로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경선 덕분에 

대구를 포함한 칠곡, 구미, 경산은 이제 하나의 생활권이 됐다. 

대경선 개통을 맞아 도보로 가능한 칠곡 투어를 소개한다.

C h i l g o k  T o u r

“이번역은 왜관, 왜관역입니다.”

하ܖ 편도 61회 운행(평소 20분, 출퇴근 시간 15분 배차)되는 ಹ른 외관의 2리 열차가 역사로 들어온다. 대

경선 개통으로 경산에서 출발해 동대구, 대구, 서대구를 거쳐 왜관역에 도한 열차다. 

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왜관역은 굴곡 많은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고스ۆ히 ֣아있는 왜관

읍에 위치해 있다. 경부선의 중간역으로서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처음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한 왜관역은 

119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역민의 발을 자처하고 있다. 또 1962년 주한미군기지창 전용선이 생긴 이래 관련 

군수물자 수송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이다. 

칠곡의 명소 상당수가 왜관역 인근에 접해 있어 대중교통과 도보만을 통해 칠곡을 여행하고자 한다면 왜관역이

야 ݈로 더할 나위 없는 출발지이다. 

 ৵관 중ঔ로�ӡ 1�

C h i l g o k  T o u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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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의 중심 전통시장, 왜관시장

왜관역에서 큰 도로를 따라 조금만 ѥ다 보면 바로 왜관시장

이다. 왜관시장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매원장의 명ݓ을 

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이 때문에 19�6년부터 상설시장으

로 변모했는데도 ࠛ구하고 여전히 매원장의 장날이었던 1, 

6일이 되면 평소보다 더 북적다.

2000년대 전통시장의 현대화 ܴ에 발맞 아ா이드와 야

간 조명이 설치되면서 현재와 같은 단정하고 ݈Ք한 왜관시장

의 모습을 갖다. 왜관시장에 가면 전통시장에서 ൔ히 ࠅ 수 

있는 농수산물, 화, 반ଲ, ڂ 등은 물론 칠곡에 정한 외국인

들이 운영하는 이국적인 동남아 식당도 औ게 만나ࠅ 수 있다.

또 과거 인근에 있었던 우시장 때문에 쇠고기도 유명한데, 전

통시장마다 강세를 보이는 ࣽ대국ߏ과 함께 왜관시장의 대표 

 에서다. 인근에ۅݓ 것도 이와 같은 ۆ거리가 쇠고기구이ݡ

ૌ비해ઉ ߡ린 마트와 편의점에 려 그 위세가 비록 예전만 

.할지라도 여전히 칠곡군의 중심상권인 왜관시장이다ޅ

 ৵관 시장1ӡ �

걸어서 만나는 문화유산, 구(ཛྷ) 왜관터널

왜관시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구 왜관터օ은 일제강

점기였던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생긴 터օ이다. 1941년 

경부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철로 폐선 전까지 사용됐던 이 터

օ은 근대 철도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

아 폭 4.84N, 높이 3.15N, 길이 약 80N 구간이 국가등록문

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구 왜관터օ은 석조와 ࠜ은 ߷돌로 된 ݈Ҽ형 터օ이다. 내부 

하단은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화강석 견치석 ऺ기를, 상부는 

ࠜ은 ߷돌로 정교하게 ऺ았으며, 입구 아치는 화강석으로 마

감돼 당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고 평가받는다.

도로 개설 때문에 터օ 부분을 ݫ워 통로 기능을 ޅ할 때가 

잠시 있었으나 터օ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2016년 왜관소공

원으로 이어진 새 출입구를 가지면서 총 길이 108N인 현재 

터օ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৵관 ࢳ전ܻ �����1

새롭게 단장한 애국동산 

왜관소공원ଃ 출입구를 통해 왜관터օ을 ࡅઉ나와 회전교차

로 인근 ഫ단보도를 건너면 이내 애국동산을 마주하게 된다. 

최근 이뤄진 인근 도로 정비와 경관 개선으로 애국동산을 오

르는 입구가 한층 더 ӭՔ하고 안전해졌다. 

애국동산에는 조국의 ҟ복을 위해 목ऀ을 바친 ࣽ국선열 장진

홍, 애국지사 강원형 등 독립유공자 19인의 비와 6·25전쟁 당

시 국군과 6/연합군의 공을 기념하기 위한 왜관지구전승비 

등 4기의 비, 현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일몰시간에 맞 방문하면 բ동강으로 ڄ어지는 해의 ࡄ에 반

사된 기념 및 추모비가 더 경건하게 보인다. 애국동산에 세워

진 비를 자세히 살ೖ며 ѥ다 보면 그들의 ः고한 희생과 헌신

이 절로 느껴진다. 정상에서 뒤돌아서면 성을 자아내는 절

경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근대사의 굴곡진 현장인 բ동

강과 호국의 다리를 한׀에 담을 수 있다. 

대경선 개통이 일으킨 변화

총 연장 61.85ɚ의 대경선 개통은 구미, 사곡, 북삼, 왜관, 서대

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대구·경북 8개 역을 40분 만에 주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기존 무궁화호보다 10분가

 ݈ 른 것이다. ৢ해 초 공사를 시작한 북삼역은 2025년ࡅ 

৮공 예정이다. 

이에 맞 대구·경북 8개 시·군을 연계한 대중교통 ҟ역환승

제도 ҍ 확대될 방ஜ이다. 시행되면 칠곡군을 ನ함해 대구와 

경산, 구미, 김천, 영천, 청도, 고령, 성주를 운행하는 시내ߡ스

와 도시철도, 대구권 ҟ역철도를 최대 2번까지 무료로 갈아ఎ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이 수도권처럼 1시간 안౷ 생활권으

로 ޘ일 날도 머지않은 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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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되돌아보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곳,

동명면 억새마을

동명면은 칠곡군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는 칠곡도호부가 자리했던 
가산산성과 천년고찰인 송림사가 자리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야간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인근 주민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 동명저수지도 있지요. 
무엇보다 종교를 떠나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을, 
동명면은 품고 있습니다.

‘한티가는 길’의 종착지

한국의 ‘산티아고 길’이라 ࠛ리는 ‘한티가는 길’은 칠곡군 왜관읍 가실성당에서 신나무골성지를 거쳐 ౹공산 한

티ࣽ교성지까지 45.6ɚ의 아ܴ다운 आ길과 산길을 ѥ는 5개의 도보 ࣽ례 구간으로 나ׇઉ 있습니다. 5개의 구

간은 각각 돌아보는 길, 비우는 길, 우치는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로 ࠛ리는데, 마지݄ 사랑의 길 구간 그 자

 .에 한티 억새마을은 자리하고 있지요ۅ

동명면 ౹공산 기ड으로 들어서면 보이는 동명저수지를 거쳐 드라이࠳하기 좋은 한티 ࣓프의 산책길을 따라 가

산산성 야영장을 지나쳐 Ҽ이Ҽ이 굴곡진 고개를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한티 억새마을입니다. 한

티 억새마을을 향해 가는 길 자체가 아ܴ다워서일까요? 

가는 내내 잠시 차를 ݥ추고 사진을 ନ는 이, ן가을을 만՚하려는 ٠ 오토바이로 길을 오르는 라이더들, 한티 ࣓

프의 산책길에 자리한 식당에서 고ૉւ한 ോ식을 ૌ기는 이들을 ओ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티 억새마을은 칠곡군에서 군위군으로 넘어가는 한티재 아래에 위치한 보물 같은 명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

대 천주교 박해를 ೖ해 신자들이 모여 살던 억새초가 마을을 복원한 곳입니다. 마을이라고 ࠛ리고는 있지만 현

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우리가 아는 그 마을은 아ࣅ צ이지요. 

Chilgok 동명면

���0

2024 WINTER Vol.20ࠕӘ߽ ்ଝ



현존 국내 유일 억새초가 군락지

칠곡군에 따르면 ౹공산 중డ 해발 600N 구ܷ지 약 3만5천

ɝ에 위치한 한티 억새마을은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

한 억새초가 군ۅ지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억새초가는 약 

200년 전부터 여기서 생활해 오던 선조들의 전통적인 주ఖ양

식이었ભ. 

깊은 산속 분지처럼 자리했기 때문일까요. 마을의 가ৠ 형태

는 모두 억새초가입니다. 산 능선 등 고지대에서 자라는 억새

는 ൘과 함께 이곳에서 가장 औ게 을 수 있는 지ࠡ재료였습

니다. ൔ히 우리가 아는 을 어 지ࠡ으로 만든 초가와 달

리 억새로 지ࠡ을 ؗ으면 매년 이়이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에 비해 억새는 수분 흡수율이 ծ

아 1년 단위로 교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천연 향Ӑ 물

질이 들어 있어 잘 ॅ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억새 이়으로 

지ࠡ에 두ద게 층을 ऺ으면 보온 및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요. 깊은 산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는 이만한 집이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티 억새마을

은 당시 산촌 문화를 ࠅ 수 있는 ӈ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 짚이나 억새, 산죽 등으로 엮어 만든 지붕재료, 또는 그 지붕을 교

체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슬픔을 간직한 억새초가 

이 깊은 산 중డ,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일까요. 

다산 정약용이 처음 학문으로 받아들였던 천주교는 조선시대

인 1800년대 초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며 종교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ࡸ리 깊은 유교 사회에서 제사

를 거부하는 천주교는 ఐ탁지 않은 종교였ભ. 그리하여 온갖 

박해를 당하게 ؾ니다. 

한티 억새마을은 박해를 ೖ해 한두 명ঀ ऀ어든 신자들과 박

해로 대구 감형에 с൦ 신자들의 ৠ바라지를 위해 모인 가족

들로 이뤄진 마을입니다. 1860년 경신박해 이후 마을은 ழઉ

갔지만 병인박해(1866년)가 이어지던 1868년 ן봄, ࠛ행이 

드리워지게 ؾ니다. ನઔ들이 와서 신자들을 처형하고 그들이 

되돌아와서 살지 ޅ하도록 마을 전체를 ࠛ태워 ߡ린 것입니

다. 그때 마을 위치는 지금과 달ۋ습니다. 본래는 한티 ࣽ교 성

지 ࣽ교자 ޑ역의 대형 십자가 뒤편이었ભ. 현재 한티 억새마

을은 그때 살아남아 ൝어졌던 신자들이 다시 새로운 터에 만

들었던 마을을 복원한 겁니다. ഃ ߡ린  알았던 이 마을은 

1980년대 초 대구대교구가 한국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성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ۥ습니다.

억새는 모든 걸 다 보았을까

마을을 한 바௰ 천천히 ل러보았습니다. 전형적인 60_�0년대 

산골 마을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ڪ어֥며 ਓ음 는 아이들과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아բ을 만날 것만 같습니다. 참담함 속

에서도 오로지 신앙이라는 정신 유산으로 위로와 평화를 받으

며 ߡఴ을 이ܴ 모를 누군가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비어있는 만 알았던 억새초가 지ࠡ 위에 연기가 ೖ어오릅니

다. 물어보니 오ے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ݎ가ઉ ߡ리고 마는 

초가의 특성상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조를 

 억새초가 아궁이에 매일 지 않고 ࠛ을 지다고 합니다. 

12 가운데 �는 ೖ정의 집으로 쓰이기 때문에 관리는 필

수ۉ니다.  

한티ࣽ교성지, 한티마을사람, ऄ가마터 등을 ನ함해 천주교 신

자들에게 성스럽고 자랑스런 공간으로 알려진 이곳이지만, 일

반인들에게 가을 명소로 더 유명합니다. 한티 억새마을을 에

워ऴ 너른 억새 군ۅ지 때문이ભ. 

가을의 정점에 방문해서였을까요. 바람결에 ‘사르르’ 고개 ࣼ

인 억새들이 만들어մ 장관에 이내 감하고 니다. 은ࡄ 억

새 물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Ӥ니다. 처형당했던 안타

까운 생명들, 이곳에 터를 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 다부동 

전ై가 치열했던 6·25전쟁 당시 겪었던 민족상ਖ਼의 아까

지…. 억새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보았겠지요. 2N를 ഴ

 넘긴 키다리 억새들이 만든 아ܴ다움이 ടഓ하면서도 처연

합니다. 또 다른 바람결에 고개 ࣼ였던 억새들이 ‘사르르’하고 

다시 ೲ리를 ಡ니다.

고요하게 걸으며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안성맞춤인 곳, 이

곳은 한티 억새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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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ޛ ҕ٘ے࠳ز

‘건강담은 칠곡할매’를 
소개합니다 칠곡군 농산물을 알려라

칠곡군은 지난 200�년 ‘아ஜ해 칠곡’이라는 공동ے࠳드를 

개발해 곡류, 과실류, 소류 등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

산자 및 단체에 대해 칠곡군 농산물 공동ے࠳드 상표 사용

을 지정·ೲ가해 왔다. 하지만 ے࠳드 ֎이߁이 칠곡군을 대

표하지 ޅ해 지역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알리지 ޅ하고 있다

는 고민이 있었다. 특히 최근 지자체별 농산물 ے࠳드 간 경

쟁이 심해에 따라 새로운 칠곡군 농산물 공동ے࠳드 개발

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칠곡군은 지난 2023년 9월 칠곡 농산

물 공동ے࠳드 및 ನ장재 개발 용역

에 수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건

강담은 칠곡할매’이다.  

칠곡의 자산, ‘칠곡할매’ 시장 트렌드에 딱!

공동ے࠳드 개발에 앞서 ‘칠곡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 조사가 이뤄졌다. 많은 사람들이 공

통적으로 ‘칠곡할매’를 떠ৢ۷다. ‘칠곡할매’는 최근 몇 년 사

이 각종 전시회, ە 공연 등을 통해 수많은 언론매체 및 4/4

에 노출되며, 대중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 칠

곡군은 이런 ‘칠곡할매’의 활동들이 칠곡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칠곡군은 ‘칠곡할매’ۆ 이미지를 농산물 공동ے࠳드와 

연계하는 전ۚ을 ఖ했다. ‘칠곡할매’가 주는 친근함, ಹ근

함, 따뜻함, 자연스러움, Բ없음, 진ࣛ함, 신뢰 등을 농산물 

공동ے࠳드 이미지에 접목시키기로 한 것이다. 

특히 최근 신선식품 구매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

른 젊은 세대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칠곡할매’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

시ఆ 수 있는 칠곡군만의 강점이 됐다. 

칠곡군 ֪물 공٘ے࠳ز가 새܂게 생했다. 지난 ����년 ѐ발ࢎ ظਊع던 기ઓ 

공٘ے࠳ز 이റ 1�년 만이다. ݠ지ঋ아 칠곡군을 ֈ어 전Ҵ ҔҔ에서 보게 될 칠곡군 

.은 칠곡할매s를 공ѐ한다r건ъ ٘ے࠳ز물 공֪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모두 UP

마ஜ내 칠곡군은 ‘칠곡할

매’ 이미지와 기존에 

개발된 ‘칠곡할매’ 서

체를 적용한 농산물 

공동ے࠳드 ‘건강담은 

칠곡할매’를 칠곡군민

들에게 선보였다.

앞으로 ‘건강담은 칠곡할매’는 칠곡의 대

표 작물 참외, 양봉, व 등은 물론 다양한 농·특산물의 ے࠳

드상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ے࠳드 로고, 패키지, 

ನ장재 등도 함께 개발됐다. 

칠곡의 자연 그대로에서 키운 농산물이ۆ 이미지에 선하고 

ৢҍ은 ‘칠곡할매’들의 ٲ과 정성이 더해진 ‘건강담은 칠곡

할매’에 대해 칠곡군민들은 “새܂고 신선하다”며 호응했다. 

칠곡군은 “독창적 농산물 ے࠳드 개발로 소비자에게 정성으

로 생산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농가소ٙ ૐ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라며, “지역적 차별성을 부각시켜 칠곡군 농

산물과 함께 칠곡군을 홍보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담은 칠곡할매’는 칠곡군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대 

 겁다. 이 같은ڰ 스에 ನ함될 정도로 칠곡군민의 관심이

군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관심이 지속된다면 ‘건강담은 칠

곡할매’는 머지않아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농산물 공동ے࠳

드로 우ڣ 설 수 있을 것이다. 

C h i l g o k  G r a n d m a

이에 칠곡군은 지난 2023년 9월 칠곡 농산

특히 최근 신선식품 구매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

마ஜ내 칠곡군은 ‘칠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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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라!

“나랑 같이 춤출 사람 여기 여기 ࠢ어라�”

초등학교 수업이 모두 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북적이기 시작한다. 학원 가기 전까지 

시간이 ࠡ ڰ는 아이, 부모가 퇴근 전이어서 집에 가면 ഒ자가 되는 아이, 학교에서 또

래친구들과 마음Ԉ ֥지 ޅ한 아ए움을 우려 오는 아이 등 다함께돌봄센터에 오는 

이유도 각양각࢝이다. 

현재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2023년 9월 개소한 북삼마을돌봄터와 석적마을

돌봄터 2개소가 운영 중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공

적 돌봄을 확대해 초등학령기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 외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안전한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부재를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주를 이ܘ다. 돌봄

이 필요한 지역 내 초등학생(6_12세) 아동이라면 가구 소ٙ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유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

로 돌봄을 제공하는 ‘상시돌봄’과 학교 ോ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ц자기 발

생한 비정기적 돌봄인 ‘일시돌봄’으로 구분된다. 칠곡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칠곡

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모두 평일 24시 운영으로 전환했다. 

칠곡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방학기

간에도 동일하게 문을 열었다. 아동들은 이곳에서 ֥이체육시간, 요리, 영어학습, 방송

스,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덕분에 

맞ߥ이 부모들은 퇴근 전까지 ഓ로 있을 자녀에 대한 ѣ정을 한시ܴ ؏었다. 

석적마을돌봄센터의 한 돌봄교사는 “학부모들이 학교 과제 등을 함께하며 성적이 오

르는 자녀들을 보Ҍ ӯ ֥라Ҍ 한다”며, “ן은 저֘ 긴급상ട에 자녀를 고 맡길 곳

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늘봄 人(in) 작은도서관’도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외에 기존 작은도서관 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도 있다. 왜관읍의 태

৴아너스센థ 새마을작은도서관, 2주공 새마을작은도서관에는 돌봄 인력이 별도로 배

치돼 있어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서비스 이용 아

동을 위한 미 ,ࣿ 난타, 공예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미리 

문의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칠곡군이 칠곡공공형 돌봄체계를 구

축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덕분이다. 

ҡ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 나온 것이 아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육아의 주체가 개인이 아צ 지역사회 전체’라

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간이다. 

Ͻਚ칠곡

북삼다함께돌봄센터

 위치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63 

북삼국민체육센터 1층

 문의  054�9�9�3500

석적다함께돌봄센터

 위치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로�길 5 

석적국민체육센터 1층

 문의  054�9�9��900

이용문의고݃ਕਃ, ��시 ࣃࠆج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칠곡군!  

어ܽ 자녀 ন육 시 가장 Ҍۆ했던 때를 Ԟ는다ݶ rӟә히s ࠊج 

 누구나 공감할 이 상ട을 해Ѿ하기 ݶ람이 হ을 때가 아닐까. 부모라ࢎ

ਤ해 칠곡군이 나ࢾ다. 지난 �ਘ부ఠ ࠄѺ ��시 에 ੑج한 

r다ೣԋࣃࠆجఠs를 ా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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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준비하며 

2024년 칠곡을 되짚다

����년 시을 ঌܻ는 제ঠ의 ઙܻࣗ를 들은 지 

ঽ그제 э은데, ॄߥ 한 해의 자ۅ에 다다ۋ다. 

ৢ해도 칠곡군은 부지۠히 군을 ਤ해 움직다. ч 

ৌ매를 ݛ은 수݆은 Ѿप들 가데 ୭근 ׀에 ڸ는 

성과들은 과연 무이 있을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맞손

고용창출 기대 UP  

칠곡군은 쿠౿로지스౮스서비스(이하 $-4, 대표 홍용준)

와 서࠳ೲ࠳ ై자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06)을 지난 

10월 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4는 칠곡군 왜관읍 

բ산리 일대에 대지면적은 2만8,291ɝ(8,558평), 건축면적 

9,100.93ɝ(2,�53평) 규모의 서࠳ೲ࠳를 운영하게 된다. 총 

ై자금은 260억원으로 약 400여 명의 직접 고용도 이뤄질 

계획이다. 

서࠳ೲۆ࠳ ಽ필먼트센터('$)에서 출고된 물품을 1차 분류해 

배송 전진 기지로 운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칠곡 서࠳

ೲ࠳는 당분간 배송프에 상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5년 1월부터는 로배송 직매입 상품을 입고해 보관하는 

물류센터이자 고ё 주문과 동시에 최종 배송이 가능한 복합물

류시설로 운영될 전ݎ이다.

  칠곡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4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주

변 소상공인 제품 매입과 오마 입점 등으로 지역경제 활

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배송 산업

을 선도하는 $-4 유치를 통해 칠곡군은 지방ై자를 위한 최적

의 입지 홍보는 물론, ై자유치 마중물 효과도 기대해 ࠅ 수 있

게 됐다. 

1

1, 2 @@@@@@@@@@@@@@@ 칠곡군�쿠౿로지스౮스서비스 ై자양해각서 체결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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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에 복합레저 관광단지 확정

오는 2028년까지 칠곡에 1,255억원(골프장 ై자분 ನ함)

을 ై자해 대규모 복합레저형 관ҟ단지가 들어선다. ā동화

레ઉ가 기산면 99만8,000ɝ(약 30만 평)에 ‘ਠࡂ�스ప이 

레ನஎ 관ҟ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동화레ઉ는 아파

트 ے࠳드 동화 아이위시(*�8*4))로 유명한 ā동화주ఖ의 

관계사로 현재 칠곡에 아이위시ஶ트리럽을 운영 중이다. 

지난 11월 2�일 칠곡군은 경북도, 동화레ઉ와 복합레저형 관

ҟ단지를 조성하는 ై자양해각서(.06)를 체결했다. ై자양

해각서에는 칠곡군이 경북도와 함께 관ҟ단지 조성 사업이 원

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동화

레ઉ는 1,255억원의 ై자계획과 함께 지역 고용 창출, 관ҟ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산면 노석리 일대에는 ¦도·ಽ࠽라·ஶ߮࣌센

터 등 고급 ࣼ박시설 ¦알파인스터·치유의 आ·आ속 야영

장 등 ോ양시설 ¦골프장(9ഓ)·어드߮처파 등 운동 오ۅ시

설 등을 갖 복합레저형 ോ양 관ҟ단지가 2028년까지 들

어서게 된다. 

칠곡군은 이번 관ҟ단지 조성을 통해 칠곡이 체류형 관ҟ도

시로서 구미·김천·성주·고령 및 대구권의 관ҟ수요를 동시

에 족시키며 경북 서남부권의 새로운 관ҟ ے드마로 급

부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

4 5 6

칠곡 할매 시(詩), 교과서 수록

‘80이 너머도 � 어무이가 조타 � 나이가 드러도 어무이가 보

고시따 � 어무이 고 부르마 � 아이고 오이야 오이야 � 이래 

방가따.’

여든이 넘은 나이에 한Ӗ을 ӵ친 뒤 시집 4권을 내 화제가 

됐던 경북 칠곡 할머니들이 이제 국어 교과서에 이ܴ을 ৢ린

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 중 하나인 출౸사 천재

교과서의 2025년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칠곡 할매’

들이 ॵ 시와 그ܿ 4편이 이ܴ을 ৢ린 것이다. 

‘�0여 년 동안 이ܴ조차 쓰지 ޅ했던 할머니들은 한Ӗ을 배

우며 어느ؔ 삶까지 시로 표현했다’는 소개 Ӗ과 함께 ‘성장’

의 의미를 다ܘ 단원에 강금연 할머니의 ‘처음 손던 날’, 김

두선 할머니의 ‘도래Ԣ 마당’, 박월선 할머니의 ‘이ࡸ고 ӈ하

다’, 이원ࣽ 할머니의 ‘어무이’가 실린다.  

천재교과서 측은 “교과서에 만학도 할머니들의 시를 ऩ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보통 성장하면 어린 학생을 떠ৢ

리는데 Ӗ을 배우며 성장한 할머니들의 사례가 학생들이 배

울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 담았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22일 칠곡군은 할머니들의 ‘교과서 등단’을 축하

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김재욱 군수는 “칠곡 어르신들의 

열정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 할머니가 공부한 약목

면에 칠곡 할매들의 시와 그ܿ을 ߷화로 그린 ‘교과서 거리’

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߆에 칠곡 할매들의 시와 

.등을 전시하는 칠곡할매문화관도 ҍ 선보일 방ஜ이다 ە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 

비수도권 최초의 ҟ역철도 대경선이 마ஜ내 개통해 지난 

12월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칠곡군민을 ನ함한 경북

과 대구 350만 시도민들이 수도권처럼 ҟ역전철의 ഌఖ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를 맡은 

대경선은 전기전동열차(2 1편성)가 ై입되며 구미_칠곡_

대구_경산 전 구간을 1시간 내로 하ܖ 최대 ৴복 100회 정

도(평일 기준) 운행된다. 

기본요금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인 1,500원(교통드 기준)

이다. 여기에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

과 시내ߡ스 및 도시철도와 환승체계(50� 운임할인)도 이

뤄진다. 정차하는 �개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대구 도시

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이번 대경선 개통으로 칠곡군민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

하고 ࡅ르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본격적인 ҟ역

생활권이 형성ؽ에 따라 시·도 간 상생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금제

↟기본운임� 1,500원 (10LN까지)

↟추가운임� 100원 (10LN 초과 시 5LN마다)

↟시계외 운임� 200원 (10LN 이내 이용 시 면제)

구 р
҃࠘ ࠘부지역
	구미, ࢎ곡, 

৵관 ,࠘

대구지역
	서대구, 대구, 


대구ز

҃࠘ թ부지역

҃	

기본
운임

10LN까지 1,500원(1회권 1,�00원)

추가
운임

 10LN 초과 시 5LN마다 100원 추가

시계외
운임

 경북북부ǁ대구ǁ경북남부 중 
두 지역 이상 연속 이용 시 200원 추가

■ 운행계획

↟배차간격� 평일 19_25분, ോ일 25분 정도

↟첫차�݄차

구 ࠙
첫 차

시발역 출발시п ઙ역 도시п

구미방면 동대구 05�25 구미 06�12

경산방면 구미 05�30 경산 06�29

구 ࠙
݄ 차

시발역 출발시п ઙ역 도시п

구미방면 경산 23�38 구미 00�3�

경산방면 구미 23�50 동대구 00�3�

3 @@@@@@@@@@@@@@@ 동화레ઉ 신규관ҟ단지조성 관련 업무협약

4 @@@@@@@@@@@@@@@ 김재욱 칠곡군수와 천재교과서에 자신의 시가 실린

                        이원ࣽ 할머니가 교과서 수록을 기념하는 ಸ݈을 들고 있다.

5 @@@@@@@@@@@@@@@ 왜관역에 들어오는 대경선 전기전동열차

6 @@@@@@@@@@@@@@@ 전기전동열차에 시승한 김재욱 칠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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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어ӣহ이 ج아৳다� ۟ః	-VDLZ
 칠	�
곡만의 �대 झ. 

칠곡군들이 생п한 ����년 ച제가 ػ 칠곡군 ࣗध은 과연 무일까. 

군의 참여로 선정ػ r���� 칠곡군 �대 झs를 공ѐ한다.

2024 
칠곡군 7대 뉴스 

10.7�

9.7�

9.2�

9.0�

7.2�

5.8�

17.2�

1위

4위

5위

6위

7위

ҟ୍ب 
҃선 ѐా

대구와 구미를 는 

대구�경북 ҟ역시대 개݄ 

&$0칠곡 
ં۽

모두 다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도시 추진

칠곡 

Եݓ ಕझఋ

첫 회에 무려 1만 명이 왔다� 

Եݓ주 � 소시지의 Ե조합� 

rѤъ  
칠곡ೡݒs ѐߊ

칠곡군 농산물 

공동ے࠳드의 새 굴 

Үਭߊౠҳ 
시ߧ지 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 

2위
칠곡군 

ҕ영ର장 Ѥ݀

왜관읍 석전리의 오ے ࣼ원, 

주차난 해소

3위
ઁ��ഥ 칠곡բزъ

ಣച୷ઁ

새로운 이ܴ으로, 새로운 시도로 

더욱 풍성해진 행사

칠곡군은 ৢ해 �대 스를 통해 확인된 군민들의 행정 수요와 관심을 2025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들과 보다 더 소통하고 보다 더 

감동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ஜ이다.  

� 이 Ӗ은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조사 |2024년 칠곡군 �대 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참여인원 

1,483명)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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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마을과 마을ࢎ 람과ࢎ

 .ചޙ 람과 마을을 연Ѿ하는 수 ਃࣗࢎ

칠곡군은 ಣ생ण도시라는 기ౣ 아ې ೣԋ 어۰ 

가 있는 을 만들어가는 ੋޙ도시를 Ѣ, 

୷ޙੋ ػ ҃을 의 ఠ전에서 일상 ޙച로 

만٘는 ޙച도시로 자ܻ 아 가고 있다. 

인문 경험의 공유지, 

문화도시 
칠곡의 

문화이야기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칠곡ழ는 왜관역 인

근에 자리하고 있다. 칠곡ழ는 칠곡군민뿐만 아니라 칠곡을 

오고가는 방문ё들과 칠곡이 ऺ아온 다양한 인문 경험을 공

유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칠곡ழ는 현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여행자 정보 센터, 워

ா이࣌, 교육 공간 등으로 칠곡의 문화거점공간 역할을 సస

히 해내고 있다. 길을 ѥ다 지쳤다면 누군든지 문을 열고 들

어가 ऒ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칠곡군민들의 문화적 삶을 

느՜ 수 있는 다양한 책자와 소식, 그리고 전시들이 상시 준

비돼 있어, 칠곡만의 정취를 느՜ 수 있다. 

칠곡ழ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

램을 진행했다. 지난 �월에는 문화도시 리마을 4차례 

개최한 데 이어, ࣟ대, 유리반지, 매ٟ౹ଧ, -&%레터݂ 풍선

만들기, 석고방향제 등 공예 만들기 래스도 가졌다. ‘칠곡 

예ࣿ인 아주심기’를 통해 선정된 작가 10인의 작품들의 전

시회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이곳에서 열۷다. 군민과 함

께 칠곡의 매력을 알리며 문화도시 칠곡의 인문자산과 가치

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는 든든한 칠곡ழ다.

20년 넘게 비어 있던 բ동강 파출소, 지난 2022년 이 오래

된 유ോ공간은 지역민을 위한 문화도시 거점센터 ‘բ파’로 

변신했다. բ동강 파출소의 임݈인 동시에 ‘ૌ거움을 ಌڰ

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부에는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가 비치

돼 있고, ߷면에는 칠곡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에 대

한 ನ스터들이 게시돼 있어 ׀길을 Տ다. ঢ় բ동강 파출소

에 들어선 만ఀ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파출소 마지݄ 소장, 이

진희 소장이 입었던 근무복도 만나ࠅ 수 있다. բ동강 파출

소를 기억한 이들에Ѳ 추억을, 현재의 բ파를 방문하는 이들

에게는 신선함을 주는 공간이다. 칠곡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는 인문점ࡎ도 한ே에 마련돼 있다. 인문점ࡎ은 

칠곡의 인문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가치를 소비할 수 있

는 문화상점으로 칠곡의 자산을 개성 있는 모습의 제품으로 

만날 수 있어 ൜미܂다. 연중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기도 한다. բ파 앞 

ҟ장에서는 각종 문화 공연이 펼쳐지거나 자선 바자회 등의 

뜻깊은 행사도 열린다. 현재 բ파는 공간을 재정비 중인데, 

정비가 ৮료되는대로 1월 중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৵관 ࢳ전로 �

ച_금ਃ일 1����_�1����

షਃ일 �����_1����	공ോ일,일hਘਃ일 ോ관


칠곡을 오가는 모든 이를 위한 공간 

문화도시 여행자센터 
Chilgoker(칠곡커)

즐거움을 퍼뜨리다 

낙파(樂播)

 ৵관 중ঔ로 1��

ച_షਃ일 �����_1����

	1����_1���� ब시р, 공ോ일,일hਘਃ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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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이음�터’는 칠곡문화관ҟ재단이 칠곡 전역의 다양

한 공간을 통해 이ਓ과 어울리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해 �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진행했던 사업이다. 칠곡군민

들이 서로의 취향을 나누고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군민 주도의 ழޭ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 및 조성해 주는 것이다. 

덕분에 일반인이 소유한 공간, 또는 그동안 활용이 미미했

던 칠곡 내 여러 공적공간들이 ‘우리동֎ 이음�터’를 통해 새

 게 주민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으로 ఎ바꿈했다. 왜관읍܂

6개소, 북삼읍 6개소, 석적읍 13개소, 약목면 1개소, 지천면 

1개소 등 총 2�개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다. 공방, 

도서관, 책방, 복합문화공간, ಕ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해 

특࢝있는 ழޭ니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동֎ 이음�터’라는 사업명에서 작할 수 있٠이 일상 

가까이 있는 동֎ 골목 속 공간들이 사람들 간 활동, 관계, 마

음이 이어지는 소통의 공간이 된 것이다. 공간이 있으니, 사

람이 모여드는 건 당연지사. 특࢝ 있는 2�개의 ழޭ니티 공

간과 그곳의 ‘이음지기’를 통해 군민들은 평소 ׀으로만 보

고 스쳐 지나쳤던 곳을 재발견하기도 했고, 참여를 통해 새

로운 취미를 발견하기도 했다. 공간(터)이 있어야 이음이 생

겨나고 이음이 있어야 공간(터)도 활기를 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ӵײ게 해준 뜻깊은 활동이었다. 

일상 속에서 ‘삶’처럼 누릴 수 있는 문화예ࣿ이ۆ 과연 어떤 

것일까. 칠곡의 ߡ스ఊ 파이터는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

건들로 문화예ࣿ을 자주 접하기 어려운 칠곡군민들에게 함

께 ‘보고, ૌ기고, 체험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

작된 사업이다.  

덕분에 ৢ해 군민들은 도심 속 곳곳에 자리한 주요 ോ식처에

서 열리는 야외 문화공연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

화예ࣿ을 향유할 수 있었고, 지역 예ࣿ인들은 다양한 공간에

서 공연 나׃을 통해 활동하며 창작 의지를 견고히 다ઉ나갈 

수 있었다. 

27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소통

우리동네 
이음:터 

지역 예술인들과 쌓은 추억

버스킹 파이터

한 여ܴ의 낭만이 시작됐던 �월부터 선선한 가을

바람이 ࠛ던 10월까지 4개월 동안 칠곡문화관ҟ

재단 오࣌٣에 합격한 30팀은 평화음악분수공원

과 칠곡보생태공원 등에서 90여 차례 공연을 가지

며 아ܴ다운 추억을 군민들에게 선사했다. 노래, 음

악, 스, 마ࣿ 등 다양한 장르의 ಌನ먼스를 통해 군

민과 지역 예ࣿ인이 조화܂게 어울린 ࣽ간이었다. 

산책을 하다가, ോ식을 취하다 우연히 접한 공연들은 

군민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ܖ만ઉ 주며 ൧݂이 됐다. 

칠곡의 자연 풍경과 공연이 어우러진 ߡ스ఊ 파이터

는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에 활력소가 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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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人기척

공직생활 15년 차에 접어들지만 아직도 첫 출근이 생생하다는 임보람 주무관. 

부서를 옮기며 새 업무를 접할 때마다 항상 겸손한 배움의 자세로 대했기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칠곡군이 선정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꿈을 향해 걸어나가는 지역 아이들의 여정 제일 가까이에서 업무할 수 있어 기쁘다는 그다.

축하드려요. 칠곡군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

로 선발됐습니다. 당시 소감이 궁금합니다. 가족, 친구 등 주변 

반응도 궁금하고요.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이는 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동료와 부서의 협업, 관

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누구보다 함께 기

뻐해 주었고, 특히 제 아이가 더 자랑스러워해 큰 보람을 느꼈

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큰 격려로 생각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칠곡군 공무원으로서 첫 출근 기억나세요? 첫 발령은 언

제셨으며, 어느 부서들을 거쳐 지금의 소속이 되신 걸까요? 

공직생활 15년 차에 접어든 지금도 첫 출근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총무과로 발령을 받고 첫 사회생활에서 오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 약목면사

무소, 세무과, 왜관읍사무소, 의회사무국을 거쳐 지금의 교육아

동복지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행정 업무를 대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업무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교육지원팀의 주요 업무는 ▲장학재단 

관리 ▲학교 교육지원 사업 ▲유·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교

육청 업무 협의 ▲교복구입비 지원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등입니다. 이 중 맡은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일까요?

교육지원팀은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호이장학

회 관리, 미래교육지구 조성, 교육발전특구 추진, 대학 지원, 교

복구입비 지원,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교육지원청 업무 협의 등 전반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미래교

육지구 조성,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담당합니다. 

교육 기반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앞장선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 및 강화한 사업이 있다

면 들려주세요.

맞춤형 학교 운영 사업을 발굴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독서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

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및 장난감도서관 체험활동을 지원하

고,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운영, 늘봄인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

다. 또 학생들이 수능 온라인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

도록 교사와 학생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강의 지원 시기와 방

법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바탕이 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지정에 공모해 2월 선정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30억)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이 있을까요.

공모 기간이 너무 짧아 용역 없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

립해야 했습니다. 같은 부서 서병선 과장님과 박연주 팀장님

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 수요 및 정책에 대해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저는 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 및 

교육 지원 사업을 파악하고 그와 연계한 기존 사업 확장 및 신

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특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몇 달간 하나의 업무를 목표로 부서 모두가 협력했던 기억이 

좋게 남아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사업

의 세부추진계획 등에 있어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짧은 시

간 서로 함께 노력하며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세운 목표나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칠곡군은 학생들이 평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이들의 기대에 부

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

로도 교육지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습니다.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교육지원팀 

임보람 주무관

꿈을 향한 칠곡군 학생들의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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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칠곡군의회, 4대 폭력 예방·청렴 교육 실시
칠곡군의회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가 지난 10월 16일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칠곡군의회 의

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

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

시된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교육 후 참석자 전원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

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

이 담긴 칠곡군의회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상승 의장은 “칠곡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

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 최종보고회 가져
칠곡군 도시재생사업 방향성 제시

경북 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지난 10월 

28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왜관읍 도시재생사업과 

약목면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대해 분석해 추후 시

행될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이뤄졌다. 연구 결

과는 입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 등 향후 의정활동

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희 대표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

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향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칠곡군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했다. 한편 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김태희 의원을 대표로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칠곡군의회, 개원 33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난 발자취 되새기며 새로운 도약 다짐

칠곡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칠곡군의회 본회의장과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에서 개원 3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초대 칠곡군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개원한 뒤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33년간의 성과와 변화를 되돌아보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의정 33년사 기념영상물을 보며 군민과 함께한 33년 역사의 시간을 공유했다. 또 칠곡군의회 발전에 기여

한 전직 의원에게 공로패 전달과 전·현직 의원 소통간담회도 진행됐다. 이상승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칠곡군의회가 오늘날 군민

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여러분이 남기신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칠곡군의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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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자원봉사 릴레이 바통 터치 운동’ 동참
가을철 농촌일손 돕기 활동 

칠곡군의회가 지난 11월 8일 ‘자원봉사 릴레이 바통 터치 운

동’의 일환으로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명면 봉암리 농가를 방문하여 콩 수확 

및 타작 작업을 하는 등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이상승 의장은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

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게 됐다”며,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영농현장의 애로사

항 청취를 통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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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관심이 더해지다  

처음에는 아이누리 도서관에서 폐기 예정이었던 

장난감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 라오스로 보냈

다. 장난감을 받은 라오스의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사

진과 영상을 받아본 김 관장은 아이누리 도서관 회원들

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갔다. 청소년과 젊은 부부 

등 군민들은 추억이 깃든 ‘뽀로로’와 ‘타요’, 최근 인기몰이 중

인 ‘티니핑’ 등 아동 프로그램 관련 장난감을 주저 없이 기부

했다. 고교 교사와 학생들도 장난감 기부 및 세척에 힘을 보

탰다. 지난 9월에는 북삼고등학교 이세진 교사와 6명의 학

생들이 아이누리 도서관을 직접 찾아와 모은 장난감을 전달

하고 세척에 동참했다. 

“장난감과 인형, 아동 의류를 기부받았는데, 언론매체를 통

해 알려지면서 칠곡군을 넘어 경북도 내, 심지어 대구, 부산, 

서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장난감들을 가지고 와 기

부를 부탁하셨습니다.”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아이누리 도서관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라오스 농사이 마을과 팍쿠앙 마을, 베트남 다

낭시 한 고아원에 1,000여 점의 장난감과 인형, 아동의류 등

을 기부할 수 있었다. 칠곡군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 

김 관장은 “나이지리아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다”며 “물품 배

송 시 세금 등의 문제로 비용 절감을 고민하다 보니 준비 기

간이 길어질 때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기부는 여

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부를 위해 직접 라오스에 다녀와 보니 우리나라 아이들

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느껴집니다. 요즘은 한

두 명 외에 자녀를 낳지 않으니 필요 없어진 물건에 대한 또 

다른 쓰임을 다들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번 기부는 이런 마

음을 모아 저희가 전달할 곳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가 시작되면서 아이누리 도서관의 할 일은 전보다 더 많

아졌다. 몸은 고되지만 쏟아지는 기부 물품에 행복한 비명을 

내지를 정도다. 북삼고등학교, 칠곡군자원봉사센터 등 봉사

자들의 도움도 감사하다. 장난감 기부는 이처럼 주위의 관심

과 도움이 있었기에 진행될 수 있었던 일이다. 

“장난감을 받고 좋아하던 라오스 어린이들이 떠오릅니다. 저

만 기부의 기쁨을 직접 누린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전해주신 기부품 모두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졌다고 전해드

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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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쓰임을 다한 물건일지라도 누군가에겐 

귀중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장난감이 특히 

그렇다. 성별과 연령에 맞춰 구매했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흥미도에 따라 금세 그 쓰임을 

다하고 만다. 그렇기에, 장난감 기부는 수여자와 

기부자 모두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다.

멀쩡한 장난감, 그 쓰임을 고민하다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아이누리 도서관, 관장 

김명신)이 앞장서 진행한 장난감 기부가 군민들 사이에서 화

제다. 각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 모아 전달해 준 장

난감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라오스, 베트남 

등 필요한 곳에 기부됐다. 

김명신 관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며 조금 파손됐거나 

소리가 안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되는 장난감들이 좋게 쓰

여질 곳이 없을까 고민한던 찰나, 새마을세계화재단 측을 통

해 극빈국 아이들의 생활상을 전해들었다”며 처음 장난감 

기부를 생각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기부가 결정되자 나머지 일은 일사천리였다. 김 관장은 “재

단과 협약을 맺고 칠곡군에서 후원하고 있는 라오스 비엔티

안특별시 빡음구 농사이 마을과 재단이 추천해 준 팍쿠앙 마

을 두 곳에 장난감을 전달하게 됐다”고 했다. 

장난감 기부로 동남아에 전한 희망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칠곡 소식지
지난 가을호를 읽은 후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소중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더 나은 칠곡 소식지를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참여기간  2025년 1월 17일까지(기한 내 응모만 인정)

참여방법 아래의 QR코드 스캔을 통한 모바일 참여

민○우(석적읍)

‘let's 칠곡 - 칠곡은 지금 축제 중’ 

코너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의 명칭은 축제의 취지, 지역성을 

나타내기엔 아쉽다고 생각해 왔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 ^

김○영(석적읍)

‘빈집탐험대가 출동합니다’ 코너를 

통해서 칠곡군에도 이런 영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에 

다른 지역 농촌 빈집 소개 영상은 자주 

보았는데, 이런 영상들이 칠곡군의 

귀농 귀촌에 좋은 정보가 될 듯 

하네요.

가을호 퍼즐 정답 및 당첨자

응모 안내

정답_ 3번 김○화 3179, 민○우 4581, 김○영 3872, 안○정 4264, 류○민 0239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김○화(왜관읍)

생명사랑 교량지킴이는 우선 제가 

2년 연속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살은 

요즘 인구가 줄어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죠.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네요. 생명을 존중하고 

계도하는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 

봉사가 보람됩니다.

응모혜택  기한 내 응모자에 한해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또 퍼즐 응모와 더불어 정성스러운 후기를 

보내주신 독자분 중 한 분을 무작위 선정해 가족사진으로 

고급 아크릴 액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

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성으로 배우는 칠곡 
도전! 초성 퀴즈
아래 초성을 맞혀주세요.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질의 우수성을 위해 최근 개발된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평소 칠곡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브랜드 명을 보자마자 바로 칠곡군을 떠올릴 수 있답니다. 

ㄱ ㄱ ㄷ ㅇ ㅊ ㄱ ㅎ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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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모리마을의 중심이 된 옛 학교터

마을 근처에 돌이 많아 석적(石積)이라고 했다. 이를 처음에 사람

들이 ‘돌모루’라고 부르다가 음이 변해 ‘돌모리’, 석우(石隅)가 

됐다고 한다. 돌모리마을 복합센터가 들어선 곳도 1991년 폐교

된 옛 학교 터인데 학교 이름에 ‘선석’이 들어간다.

김태순 돌모리마을 영농조합법인 사무국장은 “센터 입구에 선석

국민학교 학생들 흑백사진을 구해 갤러리처럼 걸어놨어요. 졸업

했던 마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라고 말했다. 

돌모리마을 복합센터에서‘돌모리마을 촌두부’는 만들어진다. 여

기서 운영하고 있는 돌모리카페 메뉴도 두부와 관련된 것들이 상

당하다.  2023년 총회를 통해 제2대 대표로 선

임된 이현우 돌모리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돌모리마을 자체가 유명

하지 않는데도 매출이 나쁘지 

않았던 것은 마을 어르신들

이 만든 손두부의 맛이 그

만큼 좋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고 강조했다.

가ࢳ ݶܻ ج모ܻ마을에서 만٘는 두부는 ੋ근 군들 

 나 ୷제 ౸매부झ로 참여할ࢎ이 자자해 지역 ೯ޙࣗੑ 이에서ࢎ

때마다 ৮౸을 기۾한다. 두부를 ా해 발전해 가는 마을이 જ다는 

주들, ج모ܻ마을 ֪ઑੋߨ을 ও다. 

마을에 대한 애정만큼 더 단단해질 것

약 6~7년 전 마을 어르신들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두

부여서 시작한 일이었다. 국산 100% 콩을 곱게 갈고 묵직한 

가마솥을 사용해 두부를 만들어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포장까지 마치는 일이 녹록지 않아 보였다. 1판에 12모 기준, 

6~7판 정도를 매일 만든다고 하니 힘들 법도 한데 일할 수 있

어 흥이 난다는 어르신들이다. 올해 여름에는 행사 ‘왁자지껄 

돌모리 가족 힐링 페스타’도 기획해 성공리에 마쳤다. 단 이틀

뿐이었지만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했다. 아직은 

단체 위주로 예약 진행하고 있지만 어린이 대상 ‘손두부 만들

기’체험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다. 영농조합법인을 재정비하며 

경북 특산품 쇼핑몰 ‘사이소’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향사

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입점했다. 두부와 콩을 활용한 가공품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콩물을 활용한 빙수는 이

미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고, 개발에 공들인 서리태 차도 출

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 사무국장은 “어른들과 운영하는 만큼 고품질을 유지하면

서도 저희만의 브랜드를 내실 있게 키워가려고 한다”며, “마

을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도 소속감, 더 나아가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두부로 하나 되는 마을
돌모리마을 
영농조합법인




